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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 참된 쉼  February
 07
•창세기 2:3  

여러분은 안식일 준수에 어떤 기대를 가집니까?         안식일에 입은 각종 손해를 

하나님이 갑절의 물질로, 은혜로, 능력으로 채워 주시길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기 위해 구별된 날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없는 삶은 중심을 잃고 맙니다. 길에서 벗어난 줄도 모른 채 잘못된 길을 

한참 동안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제4계명이 하나님에 관한 법과 사람에 관한 법 사이에 위치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신앙과 삶 사이, 생각과 행동 사이를 이어 주는 끈이 바로 안

식일 계명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멈추고 안식하며 하나님의 법에 자신을 비추는 

사람은 중심을 잃지 않으며 바른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제7일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완성’됩니다. 6일간의 창조와 제7일의 안식이 함께할 때 비로

소 우리 인생은 온전해지고 완성됩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좁은 시야와 세계관을 하나님 크기로 확장합니다.         안식년을 

맞아 밭과 포도원을 쉬게 하면 당장 손해 보는 것 같습니다(레 25:4). 그러나 회복된 

땅으로부터 더욱 건강하고 풍성한 소산물이 맺힙니다. 안식은 ‘노는 것’이 아닙니

다. 멈추고 안식하며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영, 혼, 몸으로 충전되는 시간입니다. 

회복의 시간 없이 늘 소진될 뿐이라면, 우리 안팎은 인간의 목소리와 감정으로 가

득하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타깝게도 거룩한 날(Holy 

Day)이 노는 날(holiday)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미뤄 두었던 일을 해

결하거나 취미 생활을 양껏 하는 날처럼 생각합니다. 안식일은 일상에서 ‘끄집어

내어지는 날’입니다. 과도한 업무, 가사 노동, SNS, 이메일, 스마트 기기, 각종 중

독, 얽매인 루틴들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과 창조의 순

리와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나에게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❶ 내가 생각하는 안식(일)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❷ 나에게 안식일이 있습니까? 주로 무엇을 하며 보냅니까?


